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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방이든 사무실이든 내가 있는 곳이 고급 중국 음식점
풀러턴 <Full House 초만원> 짜장면 Buy2 Get 1 Free … 배달 서비스도

“짜장면 시키신 분~!”

울릉도 앞 바다. 넘실거

리는 파도에 작은 무동력

선 한 척이 심하게 요동을 

친다. 그 위에서 한 남자가 

휘청거리는 몸을 가누며 

일명 철가방이라는 음식 

배달용 가방을 들고 소리

친다.“짜장면 시키신 부~

ㄴ!”몇 번이나 목이 쉬어

라 외쳐보지만 배에 부딪

히는 파도 소리뿐 어디에

도 인기척이라곤 없다. 설

상가상 그가 탄 배로는 물

이 스며들고, 남자는 철가방 대신 바가지

를 들고 배에 들어온 물을 퍼 내기에 바쁘

다. 사방을 둘러보아도 육지는 보이지 않

는다.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. 남

자는 서둘러 구명조끼 주머니에서 전화

기를 꺼내 귀에 댄다. 전화를 건 남자는 

고급스러운 요트에 비스듬히 누워 이렇

게 말한다.

“미안한데 말이야, 내가 마라도로 옮겼

어!” 

전화를 받은 남자는 사색이 된 표정으

로“못 살아!”를 외치며 기절하듯 바닷물 

속으로 쓰러진다.

오래전 방영된 한국의 한 이동통신사 

광고 영상의 내용이지

만 광고처럼 한국 사

람들에게 짜장면으로 

대표되는 일명 중국 음

식은 배달 음식의 원조

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

니다. 사무실에서도, 이

삿짐을 옮기다가도, 공

원에서도 심지어는 논

밭에서도 손쉽게 맛있

는 음식을 먹을 수 있

는 방법은 바로‘배달’

이었고 그 대표적인 메

뉴는 과거나 지금이나 

단연코 짜장면, 짬뽕 탕수육 등 중국 음

식이다. 

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현재 캘리포니

아 요식업소들의 영업이 투고와 배달로 

제한되면서 이곳 미국의 한인들에게 새

삼 한국식 라이프스타일,‘배달’이 화두

로 떠올랐다. 그 중심에는 당연히 중국 음

식이 자리한다. 

이런 가운데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는 

중국 음식점이 있다. 바로 풀러턴 <Full 

HOUSE 초만원>이다. <Full House 초

만원>이 관심을 받는 것은 비단 무료 배

달 서비스 때문만이 아니다. <Full House 

초만원>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코로

나19 사태를 함께 극복하려는 마음으로 

시작한 짜장면 두 그릇 주문하면 한 그릇 

무료 프로모션(4월 30일 까지)과, 퓨전 스

타일 중국 요리를 추구하는 <Full House 

초만원>이 선사하는 맛의 즐거움과 푸짐

함에서 기인한다. 

한국 사람들에게 짜장면에 대해서 이야

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수사에 다름이 없

을 것이고<Full House 초만원>의 퓨전 

스타일 음식 몇 가지만 소개한다. 

먼저 토마토 탕수 소스를 곁들인 소고

기, 돼지고기 탕수육. 토마토와 파인애플

이 곁들여진 하와이언 스타일의 맛이 일

품이다.

유림기. 기름에 젖은 닭고기라는 뜻을 

가지고 있는 음식이지만 <Full House 초

만원>의 유림기는 언뜻 샐러드를 연상시

킬 만큼 담백하기 그지없다. 전분 옷을 입

은 닭고기들이 맑은 기름 속에서 맛있게 

단장한 말간 얼굴로 양파와 할라피뇨를 

머리에 이고 양상추 위에 올라 앉았다. 

씨푸드 콤비네이션. 아직 채 갯내가 가시

지 않은 해삼을 비롯해 싱싱한 해산물들

이 바다의 향연을 펼친다. 기름기가 느껴

지지 않은 깔끔한 맛에 몸속 구석구석 파

도가 밀려드는 느낌이다.

60달러 이상 주문을 하면 무료 딜리버

리 서비스를 제공한다. 거리 제한이 있으

므로 딜리버리 가능 지역인지 주문 전 미

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. 캐더링과 투고도 

환영한다.

▶ 문의: (714) 869-3322

              (213) 378-7591

▶ 주소: 901 Starbucks St. #M

               Fullerton, CA 92833

              (Target몰 내, Starbucks St.와

               Goodman St. 코너)

OC선거관리국, 예비선거 최종 개표 결과 발표

오렌지카운티(OC)선거관리국 지난 3

일 실시된 예비선거의 결과를 발표했다.

OC선거관리국은 지난 23일 보도자료

를 통해 예비선거의 OC지역 개표가 완

료됐다며 득표율 최종 집계 결과를 공개

했다.

이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투표에 참

여한 유권자는 총 81만7,844명(투표율 

50.1%)으로 이 가운에 79.21%가 우편으

로 투표했으며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한 

유권자는 20.79%였다.

선거 결과 연방하원(가주 39지구)에 

도전하는 영 김(공화) 후보와 역시 연방

하원(가주 48지구)에 도전하는 미셸 박 

스틸(공화) 후보, 그리고 가주하원(68지

구) 3선에 도전하는 최석호(공화) 현 의

원, 가주상원(37지구)에 도전하는 데이

브 민(민주)등의 한인 후보들이 결선에 

올랐다.

영 김 후보는 48.5%를 득표해 2위를 차

지한 현역인 길 시스네로스(민주) 의원

(46.8%)과결선에서 맞붙는다.

미셸 박 스틸 후보는 득표율 34.9%로 

상대 후보인 현역 할리 루다(민주, 46.7%)

에 이어 2위에 오르며 결선에 진출했다. 

지난 선거에서 이 지역구에 출마했던 4

명의 공화당 후보가 거둔 총 득표율을 

50.6%에 달해 결선 투표에 대한 기대감

을 높이고 있다.

3선에 도전하는 최석호 의원은 43.8%

의 득표율을 기록해 결선에서 멜리사 폭

스(민주·33.5%)와 일전을 벌이게 됐으며, 

데이브 민(민주) 후보는 28%의 득표율로 

2위에 올라 11월 결선에서 현직 존 무어

라크(공화·47.3%) 후보와의 맞대결을 준

비하고 있다.

한편 OC선거관리국은 선거 결과 인증

에 앞서 정확한 결과 검증을 위해 두 번의 

감사를 실시했다.


